
일본의 야마추(Yamachu) 방적  

- 고급면으로 차별화 얼룩실 개발 

일본에서 데님용 얼룩실로서 이름난 야마추(山忠)방적은 아프리카면 등과 

같은 개성적인 고급 원면으로 뽑은 차별화 얼룩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카드공정도 효과적으로 변경해서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동사는 주력인 얼룩실 ‘썬라이즈’뿐만 아니라 짐바브웨(Zimbabwe)면으로 

뽑은 ‘썬알바’ 그리스(greece)면으로 뽑은 ‘그리핀’과 같은 차별화 얼룩실을 

개발해내고 있다. 특히 ‘썬알바’는 1991년에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일본에

서도 상당히 일찍부터 개발한 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더블카드(double card)를 채용하여 보통의 카드사보다도 단섬유를 많이 

제거하는 등으로 품질을 크게 올리고 있다. 

동사는 모회사인 면화상(棉花商) ‘야마추 면업(綿業)’과 제휴하여 앞으로도 

원면에 정성을 들여 독특한 원면을 선정하므로서 차별화 얼룩실을 열심히 

개발하여 “특수한 실을 개발하기 위한 설비투자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